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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North Korean Refugees’ coping styles i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helping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this study, 100 North Korean Refugees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analytical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gre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st among the refugees of the entire families migration.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significant, 

and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were significant, while moderating 

effects of material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were not significant. In this study, we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is analy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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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4년 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7,518명에 이르
러,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취업지원, 사회보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
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심리적 안녕감이라 할 수 있으
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
적 안녕감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부적응과 관련된 연구결과
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부족에
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은 남한사회 정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31.5%, 다음으로 남한주민들의 각종 
편견과 차별이라는 의견이 24.1%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같은 동포인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보다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의 따뜻한 사회적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 효과와 개인의 정신건강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해결을 도전으로 받아 드리는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1].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2]와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3] 등이 있으
며,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경
험[4], 우울성향[5]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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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은 그들의 가족형태, 즉 가족단위로 탈북했느냐 
아니면 단신으로 탈북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가족형태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그들의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북
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
해 중요한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
한 인과관계는 그들의 대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II. Theoretical Bacground

1.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
니한 사람을 말하며, ‘탈북자’, ‘이민자’, ‘귀순자’, ‘탈북난민’, 
‘탈북동포’, ‘새터민’, ‘자유이주민’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북
한이탈주민들의 남한 내 입국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북하여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일부가 북에 남은 가족과 친지의 남한 행을 돕는 
기획탈북이 많아졌다. 또한 보다 자유로운 생활환경의 선택이
라는 점에서 이전의 북한이탈 동기와 차이가 있다[6]. 

이들은 탈북이전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공개처형 장면목격,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정
치적 이념갈등, 각종 질환 등을 경험하였으며[7], 탈북이후에
는 제3국에서 북한의 강제송환이라는 압박감과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를 이용한 노동력 착취, 여성의 인신매매 등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8]. 그리고 남한 입국 이후에
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부적응, 차별, 고독감, 죄책감, 
열등감 등으로 정체성과 가치기준의 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겪고 있다[9].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입국과 성공적인 사회적
응은 통일을 촉발시키는 씨앗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와 우리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와 정
치, 경제적 실태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10].

2.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지칭하

는 개념으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이나 위기에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중요한 체계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다

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룸

으로써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사회

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이 살

아가는데 필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House[1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

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했다.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의 행위, 정보적 지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 물건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직접적으로 일을 

돕는 행위를 포함하며,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칭찬해 주

거나 인정해 주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박미석과 이종남[12]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고

충을 알아준다는 면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안정감과 위안을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지

지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주민들과 상호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많아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남한사회로 통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4].

  

 3. Psychological Wellbeing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삶의 객관적인 조건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삶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게 느끼고 있는
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쾌락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것으로 접근 자체가 
심리학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행복론
적 관점에서 측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15] 

이러한 관점에서 Ryff[15]은 삶에 대해 전반적이고 주관적
인 평가를 하는 주관적 안녕감 보다는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하였다. 그는 심리학 이론
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 하위요인
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
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율성 등
이 그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생활과 제3국에서의 비인권적 경험 
그리고 남한사회 입국이후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북에 남
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취업문제, 차별감, 열등감, 불안감, 
문화충격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한 초기 3개월 이내에서 수면장애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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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불안증은 8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30%, 우울증 
15%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착 이후 2∼3년 정도
의 시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16].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PTSD 유병률은 29.5%로 나타났다. 
이는 배고픔, 고문, 공개처형, 강간 등 신체적 외상 뿐 만 아
니라 가족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외상이 PTSD의 발
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4]. 

4. Family Types, Coping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가족은 인간의 정서적 지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로 가족과 동반 탈북한 사람과 단신으로 탈북한 사람과는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크다[17]. 이기영과 성
향숙[18]은 가족과 함께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이 크지 않아 적응에 도움이 되고, 서
로의 지지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적응에 도
움이 된다고 했다. 윤인진(1999)[19]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변수를 꼽았으
며, 가족을 동반해 탈북한 사람들이 단신으로 탈북한 사람보
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빠른 안정을 찾는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동반 여부에 따른 CES-D 점수에서 
가족동반 북한이탈주민이 단독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 보다 
더 높은 우울증을 보이고 있었으며, 가족을 동반한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40%가 임상적인 우울증으로 구분되었다[5]. 이
는 초기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의 자신감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정착지원금이나 주택지원금을 단신이주자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았다. 

대처방식이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을 방
어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유도해 내려는 과정이다[20]. 
Lazarus & Folkman[21]은 적극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로 
나누었다. 적극적 대처는 어떤 상황이나 개인의 행동, 또는 
둘 다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해 나가는 책략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소극적 대처는 문제해결 보다는 기분이
나 정서상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기제 또는 부정적 
기제가 사용되는 대처방식이다.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북한이탈가족의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시
도하는 경향이 있었다[12].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을수
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극적 대
처방식이 사회적 지지를 높여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형태와 대처방식은 직면한 상
황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중요한 요인이며, 심리적 안녕감에도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
한사회 적응시 가족형태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념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인과경로

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처방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해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

로, 대처방식을 조절변수,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

였다. 여기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

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Object of Study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5. 5. 7일부터 2015. 6.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광주

광역시 5개 구청 중 전체의 거주자에게 우편발송을 승낙해준 

북구는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 명으로 설문지를 발

송하고 회송봉투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나머지 4개 구청은 광주하나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협조를 받아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편 발송한 북구의 경우 거주자 198명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40부이이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이 4개 구청에서 조사한 설문

지는 60부로 최종적으로 100부를 분석하였다.

3. Measurement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23]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
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원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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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N mean S.O.
All family 36 3.5934 .55553
Some of family 36 3.8157 .64666

alone 28 3.7013 .66384
sum 100 3.7036 .62138

4개영역 중에서 16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조사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 .913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 Ryff(1989)[15]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Well-Being Scale : PWBS)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
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54문항에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
구에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
제, 삶의 목적 등 4개영역에 16문항을 선별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 
.82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처방식은 Lazarus와 Folkman[21]이 개발한 척
도로 오수성 등(2010)[15]이 수정한 척도를 이 연구의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중심과 사회적 지
지를 영역으로 하는 적극적 대처와 정서완화와 소망적 사고를 
영역으로 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수
성 등(2010)[9]이 사용한 13개 문항을 재 수정하여 5점 척
도로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772이었다. 마지
막으로 가족형태는 가족전체, 가족동반, 단신입국 형태로 구
분하였다.

4. Analytical Method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0를 활용하여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고,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lpha)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각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비교하였
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해 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차이를 검증했다.

Ⅳ. Analytical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ample

전체 100명의 대상자중 여자가 71명(71.7%)으로 대다수
였다. 연령은 30대∼ 40대가 60.6%, 남한내 거주기간은 5년 
이내가 66.7%, 제3국에서 거주기간은 1년내가 39%로 가장 
많았고, 8년이상 거주자도 24.2%나 되었다. 특히 단신 탈북
자는 28.0%, 가족동반 탈북자는 72.0%로 최근 기획탈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중 53.5%가 북한내 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북한 또는 제3
국에 있는 가족의 신변안전이 31.3%, 경제적 어려움이 
29.3%로 나타났으며, 남한사회에서의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

은 하나센터의 북한이탈전문상담사가 33.3%, 가족이 29.3%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M 28 28.3

motive 
of 

refugee

improved 
life 36 36.4

F 71 71.7 difficulties 
of life 19 19.2

Age

below 
20 18 18.2

complain 
against 
political 
system

14 14.1

30 34 34.3 others 30 30.4
40 26 26.3

Type of 
family

all the 
family 36 36.0

50 13 13.1 some of 
family 36 36.0

above 
60 8 8.1 alone 28 28.0

Educati
on

element
ary 6 6.1 communi

cation 
yes 53 53.5

midlle 18 18.2 no 46 46.5
high 53 53.2 Psycholo

gical 
Burden

family 
safetyy 31 31.3

college 22 22.3 economic 
problems 29 29.3

Period of stay in other countries

0∼1yr 39 39.4 others 39 39.4
1∼4yrs 20 20.3

helper

Hana 
Center 33 33.3

5∼7yrs 16 16.1 family 29 29.3
above 
8 year 24 24.2 others 37 37.4

2. Family Typ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세 집단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 
평균은 가족전체가 입국하였을 경우 3.5934, 단신입국의 
3.7013, 가족일부 동반의 경우는 3.8157순으로 나타났다. 지
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가족동반과 단
신입국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족전체와 가족일부 
입국의 경우에 안녕감에 차이가 큼에도 동일시 한 결과로 분
석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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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물질적 지

지와 정서적 지지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non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

nceB S.O beta

material 

support
.152 .137 .102 1.914 .182

 

emotion

al 

support

.234 .109 .144 2.356 .063

informati

on 

support

.261 .193 .167 2.535 .050

evaluatio

n 

support

.337 .185 .262 2.909 .045

a. Dep. Var : Psychological Wellbeing

4.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4.1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사이
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한 결과, R제
곱은 모형 1은 0.7%, 모형 2는 45.4%, 모형3은 55.4%로 점
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단계의 유의확률은 
0.001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방
식은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절변
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m of Model
mod
el R R² Adj R²

statistic change
R² 

Change
Fchange sig. change

1 .007a .000 -.010 .000 .005 .451
2 .454b .206 .189 .206 25.139 .000
3 .554c .307 .285 .101 13.940 .001
a. predict(constant, emotional support)
b. predict(constant, emotional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emtional support, copying style, 
interation)

4.2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Apprais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한 결과, R제곱
은 모형 1은 5.7%, 모형 2는 46.9%, 모형3은 54.1%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단계의 유의확률은 0.002
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방식은 
평가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Apprais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m of Model

mod
el R R² Adj R²

statistic change
R² 

Change
Fchange sig. change

1 .057a .003 -.007 .003 .321 .572
2 .469b .220 .204 .217 27.017 .000
3 .541c .293 .271 .073 9.886 .002
a. predict(constant, evaluative support)
b. predict(constant, evaluative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evaluative support, copying style, 
interation)

4.3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Mater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물질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서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한 결과, R제곱
은 모형 1은 4.5%, 모형 2는 45.3%, 모형3은 47.4%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단계의 유의확률
은 0.132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
처방식은 물질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
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Mater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

Sum of Model

mod
el R R² Adj R²

statistic change
R² 

Change
Fchange sig. change

1 .045a .002 -.008 .002 .198 .658
2 .453b .206 .189 .204 24.865 .000
3 .474c .224 .200 .019 2.310 .132
a. predict(constant, materiall support)
b. predict(constant, material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material support, copying style, in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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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Informative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한 결과, R제곱
은 모형 1은 4.6%, 모형 2는 45.5%, 모형3은 46.5%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단계의 유의확률
은 0.288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
처방식은 정보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
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Informative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m of Model

mod
el R R² Adj R²

statistic change
R² 

Change
Fchange sig. change

1 .046a .002 -.008 .002 .205 .652
2 .455b .207 .190 .205 25.041 .000
3 .465c .216 .192 .009 1.140 .288
a. predict(constant, informative support)
b. predict(constant, informative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informative support, copying style, 
interation)

V.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심
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과
관계가 대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봄으로써 시
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남한사회 입국시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
도는 가족 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단신입국, 
가족 전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족일부가 
함께 입국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반면에 가족 전체가 입국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감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 일부가 입
국한 경우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에, 가족 전체가 입국한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감
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낮게 나타

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를 고려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세부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
한이탈주민들에게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고고, 문제를 해결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줌으
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대처방식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와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유의미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지만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와의 사이에서는 유의
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
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앞의 분석에서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정기준을 완화시
키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유
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북한이탈주
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
하여 이루어진 연구로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표본추출을 통하여 표본의 대표성
을 확보하여 할 것이고,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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